
지난해12월17일김상우씨는가족등6명이12

월 24~27일 3박 4일필리핀마닐라를여행

하는패키지상품을계약하고4백31만9천7백

40원을냈다. 12월24일현지시각23시30분

경마닐라공항에도착했다. 

김씨의일행인9살난조카가부모와동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

여권을압수당하고이민국사무실에연행됐다. 김씨는아이의삼

촌임을설명하고입국허가를받았으나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조

카의어머니가필리핀에입국하는등가족5명이3일동안현지에추

가로체류하게됐다.

필리핀에입국할때만 15세미만의어린이는친권자가동행해야하며동행하지못할

경우관련서류를준비해야하는데도여행사측이이를알리지않아추가로체류하게됐다. 뿐만아니라김

씨의가족이추가로체류한비용등을배상해줄것을요구했으나여행사측은관련내용을고지했다며배상

을거부한다.

x소비자주장y
필리핀여행상품을판매할때여행사는여행자가만15세미만어린이를동반하는경우친권자의동행

여부를확인·고지해야한다. 

그런데도여행사에서이를이행하지않아여권을압수당하고온가족이3일동안추가로필리핀에체류

하는등의손해가발생했다. 문제가발생한후에도여행사에서적절한대책을강구하지않았으므로손해배

상책임을져야한다는것이다.

추가체류에따른국외여행경비
보상요구건
–왕복항공료등1백98만원지급하라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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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사업자주장y

여행사는수년간필리핀여행상품을판매

하면서여행객들에게필리핀여행시주의사항

을고지해왔다는것이다. 여행상품을판매할

때에도김씨와동반하는일행은모두가

족이라고했으며예약확인과정

과여행경비결제시에도어

린이의부모동반여부를확

인했다는것이다.

마닐라 공항 입국 수속

시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김

씨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

게 여기고 스스로 처리하

겠다고했다. 귀국예정일

인99년12월27일현지여

행사대표가필리핀한인교민회장과의만남을주선해미화 1천달러로문제를해결하려했으나이를

거부했다는것이다. 99년12월28일어린이의어머니가필리핀에입국해문제를해결하고12월29일

귀국할수있었는데도김씨일행모두필리핀에체류하면서여행상품의호텔등급보다훨씬비싼초

특급호텔에서숙박했기때문에배상요구에응할수없다는주장이다.

x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판단y
필리핀에만15세미만어린이가여행하기위해서는친권자가동행하거나관련서류를구비해야

하는데친권자가동행하지않아문제가발생했다. 여행사는김씨와여행계약을하고수속을밟는과정

에몇차례일행중어린이의가족이있는지확인했다고주장하나명확하게친권자가동행하는지를확인

하지않은책임을면하기어렵다. 

99년12월28일어린이의어머니가필리핀에입국해문제를해결한후12월29일출국할수있

었는데도불필요하게하루를더묵었고, 추가체류할때에도여행상품에규정된호텔등급보다월등하

게비싼고급호텔에묵은김씨의책임도일부인정된다. 

그러므로여행사는김씨에게이분쟁을해결하기위해지불한실질경비중어린이어머니의왕복

항공료(80만원), 벌금(8만원), 공증등의경비(10만원) 일체에다호텔투숙비(2백25만원) 중 1백만

원을더한1백98만원을지급하는것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조정결정내용

여행사는김상우씨에게2000년4월8일까지

1백98만원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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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여행사가

어린이의어머니

왕복항공료80만원, 

벌금8만원, 공증등의

경비10만원등

98만원에다호텔투숙비

2백25만원중

1백만원을더한

1백98만원을김씨에게

지급하는것이

상당하다고결정했다.




